
유엔(United Nations) 사무총장님께,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민들은 수년간의 전쟁과 폭력으로 불안정하고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생계, 그리고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고 인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의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역할을 감당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내전과 전쟁으로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폭력과 생명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전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박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

습니다. 

수년간 이 곳의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과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였지만, 여전히 인권

유린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끊임없는 위협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며, 반드

시 그들에게 희망이 가득했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엔사무총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보장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인종과 종교,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법적인 

틀과 제도 안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십시오.

모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조속히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특별히 귀환한 난민들과 

해외 체류중인 난민들에게 충분한 가옥, 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시리아와 이라크 내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들이 사회에서 화해와 재건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심

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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